
 

 

  

 

 

 

 

 

송환 이주노동자 구제를 위한 긴급 사법 체계를 요구한다 

COVID-19 대확산은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실직, 임금체불, 무급 휴가, 급여 삭

감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일 것을 고용주로부터 강제당하고 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귀국할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

를 갈등하며 딜레마를 겪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해 국경 지역에 검역 시설이라 불

리는 곳에서 불안정하게 생활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이주노동자 목적국과 송출국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곤궁한 처지를 살필 생각은 하지 않고, 귀국은 피할 수 없는 것

이라고 표명하며 그들을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수백만 이주노동자들은 빈손으로 귀국해도 송출 수수료와 비용 등은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위해 노예처

럼 일하다가 송환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송환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고용주들은 대량 송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급여와 보상금이나 복지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귀국시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등

의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귀환 절차를 감독해야 할 각국은 국경을 넘거나 귀환하게 될 수백만 이주노동자들의 급여 지급 문제나 일터에서의 고

충을 듣지도 않고, 처지를 살피려고도 않으며, 본국으로 송환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행하기 위

한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할 권리와 적절한 임금/소득을 받고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비록 각국 정부와 은행들이 자구책

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표준에 적응한다 해도 경영주와 고용주들은 수백만 달러에 이

르는 피해 이주노동자 임금을 떼먹기 위해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려 들 것이다.  

 

송환 절차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법원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목적국과 송출국 모두에서 어떠한 적절한 보상 절차 없이 

급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 침해는 누적되었고, 또 다른 분쟁 해결(권리구제) 체계에 문제 제기되거나 부담

을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MFA), 국경 없는 변호사회 (LBB) 네트워크, CCRM (Cross Regional Migrant 

and Migrant and Refugees) 센터, SARTUC (South Asia Trade Union Council) 및 SC (Solidarity Center)는 송출국과 

목적국에 다음 목표를 가진 전환기적 사법 장치 수립을 긴급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1. 전환기적 사법 체계는 전염병의 결과로 실직한 본국 송환 이주노동자의 민원, 청구 및 노동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이 체계는 신속하게 접근 가능하며 저렴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2. 법적 보상을 주장하는 모든 송환된 이주노동자들에게 사법체계와 보상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

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3. 특별히 노동 쟁의와 관련된 경우, 지체 없이 가능한 빨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주노동자가 귀국 후

에도 사건을 추적할 수 있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률 자문 및 지원, 변호사 접견 권한 촉진, 직접 증언 및 법정 

출두/민원 절차에서 출석 요구 사항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 

4. 정부는 고용주와 경영주들에게 급여내역서, 이주노동자 명단, 근무시간과 노동자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 사본 등 모

든 고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려 한다면, 우리는 수년 간 이어온 국경을 넘는 이민 행렬 속에서 지속되어온 임금 착취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눈을 감고 회피하지 못할 것이고, COVID 19 대확산으로 송환된 이주노동자와 같은 전례가 없었을 것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COVID 19 대확산이 발생하기 전부터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불공정하거나 임금체불처럼 임금착취(도둑질)를 

감수해 왔다. 그들은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일자리를 잃을까 봐 불평을 자제했고, 최악의 경우, 미등록 체류자가 될까 봐 두려

움 속에서 살았다.  

 

해마다 목적국들은 값싸고 착취 가능한 이주노동으로 번창하고 있는 반면, 송출국은 이주노동자 송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계속 탐

색하느라 수백만 달러의 외환 송금액이 임금 착취(도둑질)로 손실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COVID 19 대확산이 발생할 당시 각 정부가 실사 없이 이주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당한 부당한 일을 방치

하고, 이주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한 고용주 및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과 민원 제기 기록을 삭제하는데 기여했을 뿐이다.  

 

본국으로 송환되고 송환될 수백만 이주노동자들은 한 사람의 이주노동자가 더 나은 세대를 위한 희망의 원천인 가족들의 인생 발전 

역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COVID 19 대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여정에 활기를 막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대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수년간 이 거대한 불의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주와 개발

을 연결하는 패턴을 영원히 끊을 위험이 있다. 

 

 

 

 

 

 

 

 

 

 

 

 



 

 

 

 

 

 

 

ENDORSED BY: 

All Nepal Peasants’ Federation (ANPF)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P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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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Civil Society Action Committee (AC) 

Civil Society Women Organization (CS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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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NIDAD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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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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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the Global South 

Freedom from Debt Coalition 
Growthwatch India 

HIMALAYA Nithi Abhiyan 
Human Rights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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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K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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